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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매서운 날씨와 바다에서 불어오는 칼바람

에도 아랑 곳 하지 않고 한쪽에서는 새로운 발전소가 시운전 열기

에 뜨겁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재해 열기에 뜨거워 겨울의 잔기운

도 얼씬하지 못한다.

전
남 광양시 스래그 매립장 66,000평부지 위에서 자연 앞에

당당히 무재해의 현장으로 건설되고 있는 SK광양 복합화력

현장은 림산업주식회사가 기본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조달,

시공은 물론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초 Full Turn-Key로 수행하

고 있는 곳이다. 

2003년 11월 착공하여 2006년 6월 30일 준공을 앞두고 현재 9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이 곳은 하루 최고 출역인원이 900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무재해 끈은 오늘까지 이어져, 앞으로 다가올 준공 그날까지

무재해는 이어간다. 

무재해 SK 광양 복합화력에는 모두가 형제처럼 따듯한 마음이 있고,

어우러짐이 있어, 지역 건설노동조합으로부터도 감사패를 받는 아름다

운 풍경도 이 곳에서는 볼 수 있다. 

따듯한 현장분위기 조성! 무재해 원동력 ■■■

현장에는 호루라기나 확성기가 없다. 현장에서 시정지시를 위해 사용

되던 물건이 자칫 근로자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곳

현장에서는 모두 철수 시켰다.

강압적이지 않은 따듯한 마음으로 현장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 있고,

여기서 무재해의 해답을 찾고 있다.

하모니로 하나된 현장

무재해로 현장 정리

림산업주식회사 SK광양 복합화력 현장

▲ 한경수 현장소장

건설안전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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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위기는 아침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침체조장에는 통상적으로 협력사 근로자들의 줄이 따로 있고, 직원들과 현장 소장

이 체조를 하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관경이다. 그러나 이 곳 현장은

“근로자 속으로 운동”을 통해 근로자들과 하나가 된다. 한경수 소장이 가장 먼저 근로

자들 사이에서 인사를 나누며, 서로 안마와 스트레칭, 스킨쉽을 통해 근로자들 속에

동화된다. 

처음에 쑥쑤러워 서로 가까기 가기를 꺼려했던 근로자들이 지금은 먼저 다가와 이야

기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처럼 따듯한 분위기는 현장에 녹아들어 무재해 SK

광양 복합화력의 원동력이 된다.

무재해의 하모니가 현장에서 울려 퍼져 ■■■

발주처인 국 BP사에서“한국은 강압적이고 우월의식이 강한데 이는 현장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떻게 현장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한 질문이 있

었다. 이에 한경수 소장은 주저 없이“하모니”이라 답하고, 현장 곳곳에 하모니의 바람

을 불어 넣고 있다.

북소리를 낼 때는 북소리를 내고 꽹과리가 소리를 낼 때는 꽹과리소리를 내어 소음

이 아닌 하모니를 이끌어 내는 것과 같이 이 곳 현장에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하모

니로 현장을 이끌고 있는데, 근로자들 왼쪽 가슴에 웃는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하

모니빼지가 잘 말해주고 있다. 

이 빼지는 안전교육장을 지키고 있는 오창남 안전과장이 신규근로자들에게 안전 노

하우를 전수하고 달아주는 빼지로“조심, 안전”의 경각심을 항시 불어 넣어 주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그리고 활발한 토론과 조정으로 갈등을 풀어 전

조직이 한마음으로 단합한다. 

림산업주식회사SK광양복합화력현장건설안전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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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 말 ■■■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배려”와“관심”을 통해 안전을 추구하는 이 곳 현

장에는 다양한 이벤트가 많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스스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ASO기법을 비롯해 하나가 되어가는 족구

회, 탁구 회, 지역을 생각하는 지역주민봉사활동에서 표어공모전 등 다체로운 행사

에 이르기까지 이벤트를 통해 자율안전을 뿌리내려 새로운 안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

다. 

안전을 생각하는 시간,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3시에 안전 뻐구기 소리는 준공

그날까지 지속될 것이고 이 곳 식구들은 하나가 되어 단한사람의 상해도 없이 보람 있

게 현장을 마무리한다.

끝으로 2006년은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길을 함께했던 지난날의 결실을 맺는 해

인 만큼 림산업주식회사 SK 광양 복합화력 현장 가족의 축복이 있길 기원한다.

<최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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